
인도의 섬유 설비 투자 더욱 빠르게 - 홈 텍스타일에 중점 

인도 섬유부 밑에 있는 여러 수출 진흥 위원회의 하나인 인도 면 섬유품 

수출 진흥 위원회의 회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하고 “섬유 뉴스”지

와 단독 회견하여, 인도 섬유 산업의 발전과 대일 수출 확대 등에 대하여 대

담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. 

2005년에 쿼터 제도가 철폐되면서, 중국 섬유품이 미국 및 유럽과 격렬한 

무역 마찰이 생겼고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 조치가 생겼는데, 인도는 이러한 

상황 변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착실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. 

인도의 04/05년도(인도의 회계연도 :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)의 전 

섬유품 수출은 170억 달러로서 전년도(03/04년도)의 140억 달러보다도 30% 

늘었는데, 주요인은 쿼터가 철폐되자 구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나 크게 

증가하였다. 

쿼터는 2005년부터 철폐되었는데 중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며, 

인도는 5년 전부터 겨우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고 회장은 회고하였다. 그

럴수록 인도의 섬유 설비 확대 투자는 계속 왕성하여 작년과 비교하면 금년 

및 내년에는 더욱 설비 투자가 빨라질 경향이다. TEXPROCIL의 담당 영역인 

면사ㆍ원단ㆍ2차 제품(의류 제외) 분야에서도 방적ㆍ직포ㆍ염색에의 투자가 

왕성하다. 동시에 시츠나 베드 커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홈 텍스타일 용도의 

폭을 넓히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. 

이러한 설비 확대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내의 소비 



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대응한 것이며 공급 과잉의 염려는 없다고 회장

을 말한다. 인도에서는 섬유 기업에 의한 리테일 비즈니스가 발전되어 약 11

억의 인구 중 중류 이상으로서 2억 5천만명의 구매층이 받쳐주고 있다. 

2010년을 내다보는 “섬유 산업 비전 2010”은 2004년의 450억 달러로부터 

850억 달러로 섬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. 이 중에

서 수출은 400억 달러, 인도 내 섬유 산업 규모가 450억 달러로 되어 있다. 

세계의 섬유품 무역의 점유율은 3.4%에서 6%로 상승하고, 1인당 섬유 소비량

도 19m에서 32m로 늘어난다. 1,2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며, 확대와 근대화

를 위한 설비 투자는 32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. 인도 정부는 비전을 실현

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. 

인도 면 섬유품의 수출 시장은 계속 구미 시장이 주가 되는데, 

TEXPROCIL은 동시에 시장의 다각화도 계획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대되

는 시장은 일본과 남미가 되겠다. 

생산 설비가 위축되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은, 일부의 고급 면사를 제외

하면 역시 홈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제품의 진흥을 계획하고 있다. 

인도로부터 일본으로의 면 섬유품 수출은 줄고 있는 경향이므로, 중국의 압

도적인 비중을 전제로 하면서도, 회장은 인도도 일본으로의 공급원 중 하나

로서 수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하였다.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인도

에의 투자도 희망하였다. 중국보다도 크게 불리한 납기 문제에 대하여 일본

을 지리적으로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농담을 하면서도 인도 정부에게 

직항편을 창설하도록 제의하여 물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하였다. ♣  

 


